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폭풍속의주

 
o 인생을 흔히 바다에 비유한다. 우리 모두는 인생의 바다 한 가운데 

놓여 항해하는 여정 속에 있다.  

o 인생의 바다에서 거센 폭풍을 만날 때, 우리는 오늘 말씀에 근거해

서 어떤 믿음으로 이 폭풍을 극복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자.      

    

I. 내게 허락될 수 있는 폭풍임을 받아들이라 

 

o 본문의 말씀은 공관복음(마태,마가,누가) 모두 다루고 있는 사건이다.   

o 갈릴리 바다(호수)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. 이상기류로 인해 

예상치 못한 돌풍이 발생하면서 큰 풍랑이 일어나는 때가 있다. 

o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기로 한 것은 

주님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다.  

o 우리 모두는 편차는 다르지만 각자 인생의 바다에서 크고 작은 

폭풍을 만나 위기에 빠지는 경험들을 했고, 또 신앙 생활 가운데 

그런 일을 맞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한다.    

o [하나님 앞에서 울다] 제럴드 싯처의 가정 

o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삶에서도 언제든 혹독한 시련을 주는 

폭풍을 만나게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.  

o 인생의 폭풍은 그 위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주님 때문에 극복할 수 

있다.   

 

 

II. 폭풍 속의 내가 아닌 폭풍 속의 주를 보라 
 

 

o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

계신다.     

o 주님의 주무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

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발견하게 된다.  

o 주님은 사역으로 인해 피곤하셔서 주무시기도 하셨겠지만 제자들을 

믿음으로 훈련하시려는 산 제자 훈련의 현장으로 폭풍의 바다를 

사용하신 것이다.  

 

 

 

 

o 믿음이 없는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주님께 원망 섞인 불평을 한다.  

o 저자인 마가는 자신들과 배에 함께 타고 계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

제대로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강조하며 드러낸다.  

o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,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깨닫는 

것이 믿음의 출발이며 본질이다. 

o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? 큰 폭풍 속에서도 고요하게 평안함을 

유지하며 주무실 수 있는 창조주요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다. 

o “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” 라는 찬송의 

가사처럼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이런 

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뢰할 때 가능한 일이다.  

o 공관복음을 비교해보면,예수님은 제자들에게..믿음의 작음과 믿음의 

없음과 믿음의 적용에 관해 책망조로 말씀하신다.  

o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깨워 

주려고 하심을 알 수 있다.  

o 시16:8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

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.   

o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나와 함께 계심을 

신뢰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굳건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. 

o 나의 믿음의 약함을 보지 않고, 거센 폭풍에 시선을 두는 것이 

아니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는 

믿음으로 일어서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.   

 

 

-함께 나눔-  

 

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내가 만난 인생의 거센 

폭풍은 어떻게 다가왔으며 나는 어떻게 극복했는가? 

 

 

 

 렘브란트 그림의 제자들 모습 속에서 나를 찾는다면, 폭풍 속의 

나는 어떤 모습인가? (그림 참조) 나의 시선은 인생의 폭풍 

속에서 누구를 향해 무엇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가?      


